
 

 

 

 

● 미사 시작 30분 전에 함께 기도합니다. 첫 주는 성체 강복 

및 조배, 2-4주는 묵주의 기도를 올리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2주 : 레지오단, 3주 : 전례부, 4주 : 기도회, 5주 : 구역부 
 

● 친교 안내  

 친교 모임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 당분간 한 달에 한 번(매

월 첫째 주)으로 축소돠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양해 바랍

니다.  
 

● 성모님 꽃 봉헌  

 St. Mary 성당에서 성모님 꽃 봉헌을 요청 받았습니다. 성모

님께 꽃 봉헌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관

심 부탁드립니다.  

 <꽃 봉헌해 주신 분들> 

 김명숙 글로리아, 최영숙 에스터, 송미라 글라라  
 

● 성가책 판매  

 수정 보완판 새 가톨릭 성가책을 판매합니다. 구입은 김재

숙 제노베파 총무님께 문의 바랍니다.  

  * 가톨릭 성가 대 $30,       가톨릭 성가 중 $25   
 

● 이집트, 이스라엘 성지 순례 13일 

 일시 : 2018년 11월 12일(월) - 24일(토)   

 비용 : $3,780             신청비 : $1,500 

 코스 : 이집트(룩소, 시나이), 이스라엘 요르단(페트라)    

 문의 : 윤모니카 회장님(254-289-1682) 
 

●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총으로 치유를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치유

와 용기를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하면서 양승숙 마리아, 고정

림 세실리아, 방영애 레나타, 옥달영 안드레아, 박영목 다니

엘, 김영순 스텔라, 최영숙 에스터 그리고 김 레지나 자매님

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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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 안내  

 레지나 구역이 로사리아 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새 구역

장으로 권혜원 로사리아 자매님이 선출되어 앞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 구역 모임  

 1) 엘리사벳 구역 : 8월 4일(토) 오후 7시에 정경재 엘리사

벳 자매님 댁에서 있습니다.  

 2) 라파엘 구역 : 8월 5일(일) 미사 후 김성철 토마스 아

퀴나스 형제님 댁에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빵의 기적 이야기에는 하느님 나라의 표징이 담겨 

있습니다. 장정만도 오천 명이 넘는 굶주린 군중에게 나누어 

줄 빵을 구한다는 것은 인간의 셈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

이었습니다. 필립보가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

면 이백 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세상의 논리를 대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는 이 세상의 질서와 논리로 이해

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임을 표징을 통해 일깨워 주십니다. 수

많은 군중을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배불리 먹인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들이 

모두 먹고 남긴 조각을 모았을 때 열두 광주리가 가득 찼다는 

성경의 표현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독자의 상상력에 맡겨 둘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의 초자연적 기적이었는지, 우

리가 흔히 알 듯 나눔을 실천하는 사랑의 기적의 결과였는지

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빵의 기적에서 기억해야 할 점은 모

두가 배불리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빵으로 허기를 채

운 것이 아니라, 군중이 빵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충만함으로 

가득 찼고 함께 기쁨을 누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의 충만한 영광을 맛본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는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겸손과 온유, 인내심과 사랑, 평화와 일치를 

말하며 깊은 영적 기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행복은 내 배를 불리고 내 

행복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례와 믿음으로 묶여 한 

분이신 주님과 성령을 섬기는 교회 안에서 저마다 그리스도

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 일치할 때 누리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일치는 신앙인이 성령께 받은 가장 큰 선물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용민 사도 요한 신부)  

< 7월 22일(일) > 
 

   봉헌금                $430.00  
 

   교무금             $900.00      

  송현배(7-9), 안우풍(7-9)      
 

 수요 치유미사(7월 18일)      $95.00 
 

    Total                $1,425.00 
 
   

입당성가 399번 주님 안에 하나 

제1독서 열왕기 하권 4, 42-44 

화 답 송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

서. 

제2독서 에페소서 4, 1-6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복     음 † 요한 6, 1-15 

봉헌성가 512번 주여 우리는 지금 

성체성가 500번 평화의 하느님 

퇴장성가 22번 천지 생기기 전 

 

    

주   일 
연중 제17주일 

7월 29일 

연중 제18주일 

8월 5일 

연중 제19주일 

8월 13일 

제1독서 하국일 암브로시오 이상민 아우구스티노 하국일 암브로시오 

제2독서 김재숙 제노베파 이수영 에우푸라시아 권혜원 로사리아 

친교봉사    

신품 성사란? Holy Orders  
 

교회 내의 신자들 중에서 하느님의 백성을 위해 일할 봉사자

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신적 능력과 권위를 받는 성사입니다. 성

품 성사를 받는 이들은 부제, 사제, 주교가 되어 하느님 백성을 

위해 일하도록 특별히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에 자발적으

로 응답을 한 이들입니다.  

 

 

     < 연미사 > 

지   향 : 최 세실리아의 영혼을 위해서 

봉헌자 : 안우풍 부르노 
    

     < 생미사 > 

지   향 :안토니 카탈도 부자의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위해서 

봉헌자 : 최미라 미카엘라 


